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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제 105회 전국체육대회서 금 19, 은5, 동 7 수상
SKT 아마추어 스포츠 꿈나무 지원 ‘결실’
- 당사 후원 중·고교 ‘스포츠 꿈나무’ 전국체육대회서 활약…멀티메달 획득 선전
- ‘4관왕’ 수영 김준우·노민규, 문건영(체조)·신수민(근대5종)은 금메달 3개씩
- ‘22년부터 아마추어 스포츠 균형 발전 위해 ‘꿈나무’ 발굴·지원…안정적 훈련 환경 기반 닦으며 국가대표 5명 배출
- “스포츠 균형발전과 학원 스포츠 활성화 위해 아마추어 지원 지속할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4. 10. 18] 보도참고자료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이 후원하는 육상·수영·체조·근대5종 등 아마추어 종목 유망주 선수들이 전국체육대회에서 메달 31개를 획득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SKT의 아마추어 스포츠 유망주 지원 제도가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자사가 후원하는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이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10월 11~17일)에 출전해 금메달 1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SKT는 2022년부터 육상과 수영·근대5종·높이뛰기·스포츠 클라이밍 등 다양한 아마추어 종목의 중·고교 선수를 발굴·후원하는 ‘스포츠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전국체육대회에는 SKT가 후원하고 있는 스포츠 꿈나무 중 수영 김준우·노민규, 체조 문건영, 근대5종 신수민, 육상 나마디 조엘진 등이 멀티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로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bookmark: _Hlk180050978]수영 김준우(광성고)와 노민규(경기고) 선수는 나란히 대회 4관왕을 차지했다. 김준우 선수는 남자 18세 이하부 자유형 400m·1500m와 계영 400m·800m에서, 노민규 선수는 역시 남자 18세 이하부 개인혼영 200m·400m, 계영 400m·800m에서 각각 정상에 올랐다.

근대 5종 신수민(서울체육고) 선수는 여자 18세 이하부 개인전과 단체전·계주 등 총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신수민 선수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우승하며 전국체육대회 여자 고등부에서 ‘고교 3년 연속 1위’라는 기록도 썼다.

체조 문건영(광주체육고) 선수는 남자 18세 이하부 철봉·평행봉·개인종합에서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도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육상 나마디 조엘진(김포과학기술고) 선수는 남자 18세 이하부 100m와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포츠클라이밍 노현승(부산신정고) 선수는 고교 1학년임에도 남자 일반부 선수들과 겨뤄 리드 부문에서 동메달을 땄다.

SKT가 운영 중인 ‘스포츠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은 올해 3년째를 맞고 있다. 중·고교 유망주를 발굴,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의 성장을 초기단계부터 돕기 위해 시작됐다. 선발 규모는 매년 30여명 수준이다.

제도 운영 3년 차를 맞아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포츠 꿈나무’로 선발돼 지원을 받은 육상 높이뛰기 최진우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근대 5종 신수민 선수와 수영 김준우, 체조 문건영 선수, 스케이트보드 정지훈 선수도 국가대표에 발탁돼 더 큰 무대를 꿈꾼다.

전남체고 사이클 김수현 코치는 “SKT의 ‘스포츠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이 어린 유망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더욱 큰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중·고교 꿈나무 발굴 외에도 수영(황선우) 종목을 비롯해 역도(박혜정)와 리듬체조(손지인)·스케이트보드(조현주) 등 비인기 아마추어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다.
 
SK텔레콤 오경식 스포츠마케팅담당은 “지난 3년간 ‘스포츠 꿈나무’ 지원을 통해 스포츠 균형발전과 학원 스포츠 활성화에 힘썼다”며 "SKT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들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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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자사가 후원하고 있는 SKT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참석해 금메달 1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1. 이번 대회에서 3관왕에 오른 근대5종 신수민 선수
사진2. 대회 4관왕을 차지한 수영 김준우 선수
사진3. 금1, 동2를 목에 건 사이클 강소은 선수
사진4. 대회 4관왕을 차지한 수영 노민규 선수
사진5. 지난 3월 제2기 SK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에 참석한 아마추어 스포츠 유망주들. 뒷줄 좌측부터 나마디 조엘진(육상), 김준우, 노민규(이상 수영), 앞줄 좌측부터 노현승(스포츠클라이밍), 최승희(골프), 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담당, 박예빈(사이클), 박정훈(골프)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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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Telecom
40th Anniver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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